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4회차
	활동 일자
	2026년   7월 27일

	청년 성명
	오소진
	어르신 성함
	서금순님

	다음 회차 만남 일시
	2026년 8월 7일
	다음 회차 만남 장소
	어르신 집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오늘은 어르신의 2개월 정기 병원 방문 일정에 맞춰 병원 진료 전 과정에 동행했습니다. 병원 접수부터 진료 대기, 수납, 약국 방문, 그리고 다음 진료 예약까지 곁에서 차근차근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진료 시에는 지난주에 체크했던 어르신의 공복 혈당 수치와 경과를 의료진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정확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안전하게 댁으로 모셔다 드린 뒤, 이번 주 주제인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그림일기를 작성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어르신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 어르신의 일상 혈당 수치와 경과를 의료진에게 대신 설명해 드렸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 혼자 방문하셨다면 놓치기 쉬웠을 건강 변화를 꼼꼼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 든든한 조력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어르신께서 마음속 깊이 간직해 오신 따뜻한 진심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들려주셨던 순간도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어르신들께 복잡한 대형병원 시스템(접수, 수납, 약국, 차기 예약 등)은 다소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옆에서 차분히 동행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끼신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난주 기록해 둔 건강 수치가 실제 병원 진료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보며, 평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체감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오늘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아 오신 약을 시간대에 맞게 잘 복용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혹시 약 복용 후 속 쓰림이나 어지러움 같은 새로운 불편함은 없으신지 복약 순응도와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어르신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따뜻한 소통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긴 병원 일정과 새로운 약 처방으로 피곤하셨을 텐데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댁에 돌아와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따뜻하게 나누어 주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께서 새로 받으신 약도 안전하게 잘 드시고 늘 건강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곁에서 성심껏 돕겠습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